
금속노조통신166호-1

166호 
▣발행일 : 2019년 8월 1일(목) ▣발행인 : 김호규▣발행처 : 노조선전홍보실▣스마트폰m. ilabor.org / ▣전화 : 02-2670-9507

허수아비와 교섭하라는 일진그룹
사측 교섭 대표, “나는 권한 없다”… 일진지회, “그룹 본사 상대로 투쟁 전개한다”

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

이아몬드지회가 일진그룹 본사에 

임원 면담과 집중 교섭을 요구하

며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벌였

다. 일진그룹은 그룹 임원이 아닌 

변정출 일진다이아몬드 대표이사

를 내세워 면담에 나왔다.

노조 대전충북지부는 7월 31일 

서울 마포구 일진그룹 본사 앞에

서 ‘노조 파괴 중단, 성실 교섭 

촉구, 단체협약 체결, 일진그룹 규탄 결의

대회’를 열었다. 

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지난 24일 그룹 

본사에 사태 해결에 실질 권한을 가진 임

원 면담과 집중 교섭을 요구했다. 그룹 본

사는 파업 중단과 노조 사과 등을 요구하

며 면담을 거부했다. 대전충북지부와 지회

는 이날 전 조합원이 상경해 임원 면담을 

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경고했다.

김정태 대전충북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

“일진 자본은 최저임금 받는 일진다이아

몬드 노동자들이 한 달 이상 못 버티리라 

생각했겠지만, 노동조합은 36일째 전면파

업을 벌이며 강고하게 투쟁하고 있다. 일

진 자본은 인간답게 살고 싶어 쥐꼬리만 

한 최저임금마저 포기하고 투쟁하는 노동

자 마음을 알지 못한다”라고 성토했다.

임상용 지회 조합원은 현장 발언에서 

“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

싶다. 일한 대가를 받는게 세상의 기본 중

의 기본이다. 일진 자본은 기본을 지키지 

않는다. 국가는 이런 기업을 방관만 하고 

있다”라며 “노동자의 권리와 가족의 삶

을 위해 투쟁하자”라고 결의를 높였다. 

“일진 자본은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”

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

“일진 자본은 노조를 대화 상대가 아니라 

굴종시키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

다. 전면 파업까지 벌이며 그동안 짓밟힌 

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

하고 있다”라고 비판했다.

이승열 부위원장은 “단결과 투쟁으로 

노동자 권리를 지킬 수 있다. 결단코 이 

투쟁을 일진다이아몬드지회만의 싸움으로 

두지 않겠다. 금속노조가 함께 하겠다”라

고 약속했다.

홍재준 일진다이아몬드지회장은 사측이 

파렴치하게 모든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매

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. 홍재준 지회장은 

“노조가 언제 무슨 불법을 저질렀나? 노

동자들은 사측이 5년 동안 임금

을 동결하고, 상여금을 일방적으

로 기본급화해도 불법이라고 신

고하지 않았다. 유해물질도 냄새

만 안 나게 해달라고했을 뿐인데 

무슨 불법 운운하는가”라고 분

노했다.

홍재준 지회장은 “그룹 본사

는 계열사 문제라고 핑계 대며 

모른 척하지 마라. 일진다이아몬

드 노동자들의 분노는 그룹 본사를 향하고 

있다”라고 경고했다.

이날 결의대회에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

고 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

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 투쟁 

중인 민주연합노조 톨케이트지부 조합원들

이 연대하며 힘을 보탰다.

결의대회 이후 일진그룹은 본사 임원이 

아닌 변정출 일진다이아몬드 대표이사와 

신광섭 공장장을 보내 면담에 응했다. 사

측은 “대표이사는 영업업무로 바빠 교섭

에 나오기 어렵다”라며 “전권을 위임한 

공장장과 실무교섭을 하자”라고 제안했다. 

사측 교섭 대표인 신광섭 공장장은 “나도 

평가받는 입장”이라며 교섭 대표이지만 

결정할 수 있는 실제 권한은 없음을 인정

했다.

지회는 아무 실권이 없는 일진다이아몬

드 사측과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

향후 그룹 본사를 겨냥한 투쟁에 본격적으

로 나서기로 했다.


